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12.07 

제놀루션 김기옥 대표, 무역의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7천만불 수출 달성으로 7천만불 수출의탑 동시 수상 

          ▶ NGS 기술 기반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솔루션 출시로 매출확대 지속 

<2021-12-07>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220) 김기옥 대표이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58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최고의 표창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고 7

일 밝혔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정부가 포상

하는 산업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김기옥 대표는 이와 더불어 올해 7천만불 수출   

달성에 대한 7천만불 수출의탑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놀루션 김기옥 대표는 꾸준히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7천만불 수출을 달성하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등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도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국내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에서 핵산추출장비 및 시약에 대한 지속

적인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다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50여개국 70여 곳의 대리점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 및 현지 대리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MEDICA 2021 박람회에 참석해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제놀루션의 기존 보유   

장비 뿐만 아니라 NGS 기술 기반의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솔루션을 포함해 액체생검 관련 장비와 

기술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축적된 현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 전략적 투자와 RNAi를 이용한 동물용 

의약품 치료제 및 친환경 농약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그린바이오 기업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ESG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ESG 실천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김기옥 대표는 "제놀루션의 수출 7천만불 달성은 우연이 아니며, 준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

어 진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기존 핵산 추출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통해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핵산추출사업으로 코로나의 확산예방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국내 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놀루션은 지난달 주가안정 및 임직원 상여지급을 위해 50억원의 자기주식신탁계약을   

결정한 바 있다. 

 

 

 

[사진첨부] 

 

 

58회 무역의날 금탑산업훈장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수상한 김기옥 대표이사 


